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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창호 개발
이건창호 동진쎄미켐 참여 … 그린주택 100만호 보급사업 기여

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창호가 건자재로 개발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.

대덕특구의 전자통신연구원(ETRI)과 화학연구원,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이건창호, 동진쎄미켐, 비즈니

스전략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산 학 연 형태로 참여했다.

ETRI는 연료감응형 태양전지 모듈에 관한 핵심기술을 제공했고 화학연구원은 세계 최고 성능의 고순도 염

료(N791)의 대량 합성 및 정제기술을 지원했으며 에너지연구원은 장기 안정성이 확보된 겔(Gel)형 전해질 기

술을 완성했다.

이건창호(대표 박승준)는 건물 창호 형태의 태양전지, 동진쎄미켐(대표 이부섭)은 자동차용 선루프 형태의

태양전지 시제품을 각각 제작했으며 비즈니스전략연구소는 시장 조사 등 역할을 맡았다.

대덕특구본부는 2009-10년에 걸쳐 총 3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.

이건창호 등은 시장 진입시기를 조절하면서 자체 양산 계획을 세우는 등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대덕특구본부 관계자는 “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다양한 디자인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 태양전지 중 최

고의 경쟁력을 보유할 것”이라며 “그린주택 100만채 보급확대 등 녹색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기

대했다.

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칠한 특수한 염료가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태양광을 전

기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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